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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 여행작가, 여행·사진 강사

● 저서: <저스트고 스위스>,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누구나 꿈꾸는 유럽 여행지 100>, 

                   <동유럽 소도시 여행>,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기>, <유럽에 취하고 사진에 미치다> 등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걷습니다.

숨도 그리 가쁘지 않습니다. 넉넉한 시야, 가벼운 어깨, 

배낭은 날짐승의 날개. 바람은 차지만 거세지 않습니다. 

땅은 얼었지만 햇살은 충분합니다. 날은 흐리지만 길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기

에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길이 있기에 걷고 머물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꿈길처럼 걷습니다.

길을 잃어도 그곳에 당신이 있음을 압니다. 그 길에서 당

신을 생각합니다.

백상현의 <길을 잃어도 당신이었다> 중에서


